 탐색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계열제의 전면 도입이 필요하다. 2026104346 배승현

  대학은 원하는 학문을 배우는 공간이다. 하지만 진짜 자신들이 무엇을 원하는 지 정확히 알고 학과를 선택하는 학생은 얼마나 될까? 대다수의 학생들이 성적에 맞춰, 미래의 전망을 보고 진학할 학과를 선택한다. 그 결과 많은 학생들이 1학년 학개론 수업을 들어보고 자신이 진학한 학과가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지만 이미 입학한 과를 바꾸기란 쉽지 않다. 과를 바꾸기 위해서는 재수를 하거나 전과를 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새롭게 들어간 과역시 자신의 생각과 다를 확률이 여전히 존재한다. 한 취업사이트가 4년제 졸업생 70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들중 약 78%가 자신의 전공에 불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단과대의 1학년 과정을 계열제로 편성하는 것 필요하다. 계열제란 대학에서 신입생을 뽑을 때 학과 단위가 아닌 학부나 단과대 단위로 뽑는 것을 말한다. 계열제는 학생들이 1학년때 단일 학과의 수업이 아니라 문과대, 정경대등 특정 단과대나 인문 사회, 자연 과학등 특정 계열의 배경이 되는 학문을 배울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계열제의 특징은 여러 장점을 가질 수 있다.
  첫째, 학생들의 신중한 진로 선택이 가능하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많은 학생들이 신중한 고민없이 학과에 진학하게 된다. 사실 입시 준비로 바쁜 고등학생 시절에 학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학생들이 자신이 진학할 학과에 대해 깊게 공부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대학교 1학년은 학생들이 처음으로 자신의 진로와 전공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할 수 있는 시기여야 한다. 계열제를 통해 다양한 학문의 기초 지식을 접하면서 학과에 대한 정보를 쌓은 학생들은 자신들의 전공 선택에 있어 더 신중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융합형 인재를 기르는데 도움이 된다. 대학 교육은 특정 전공을 깊게 연구하는 기관이기에 자칫 여러 학문을 폭넓게 공부하기에 어려운 공간이 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희대학교를 비롯한 많은 대학들이 복수 전공 제도를 마련하거나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나 글쓰기같은 학문을 교양 필수로서 무조건 이수하도록 한다. 계열제역시 이러한 제도들과 마찬가지로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계열제를 통해 여러 학문의 기초 지식을 습득한 학생들은 같은 계열의 학과를 자신의 복수 전공으로 선택했을 때 그 학과에 더 빠르게 적응할 것이다. 또한 여러 학문을 배울 기회가 생겨 자신의 주전공 이외에도 여러 학문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학생들이 다양한 학문을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셋째, 자율전공학부의 문제점을 지적되는 몇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자율전공학부는 학생들이 특정 학과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여러 학과의 1학년 전공 수업을 들은 후 2학년때 학과를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 제도역시 계열제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에게 전공 선택의 자유를 제공하지만 이 제도에 대한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먼저, 학부생들의 유대감 단절이 있을 수 있다. 이 학과의 학생들은 공통의 수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수업을 들으며 2학년때는 학과를 떠나서 서로 각자의 학과에 소속되기에 이는 학생들간의 유대감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계열제는 한 단과대의 학생들이 수업을 듣기에 서로 수업이 겹치기도 쉽고 과가 달라진다고 해도 결국 같은 단과대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을 느낄 수 있다. 자율전공학부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또 한가지는 너무 많은 자유 부여와 그에 따른 특정 학과의 쏠림 현상이다. 2026년 1월 7일의 경희대학교 대학 주보에 따르면 동대학  국제캠퍼스의 자유전공학부의 경우 재학생의 42.7%가 2학년때 전자 공학과에 진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계열제의 경우 같은 단과대로 선택권이 축소된다. 단과대의 진학은 기존 대입 전형 경쟁에 따라 이루어지기에 특정 단과대의 인원이 과도하게 부족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자율전공학부보다는 특정 학과에 너무 많은 학생이 쏠리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계열제가 가지는 여러 한계점도 무시할 수 없다. 자율전공학부보다는 덜할 수 있지만 계열제역시 같은 단과대의 더 인기 있는 학과로 학생들이 쏠릴 위험이 있다. 하지만 쏠림 현상은 지금까지 바뀌어 온 수많은 입시제도에서도 드러난 현상이기에 계열제가 가지는 특별한 문제점이라고 말하기는 힘들다. 또한 모든 단과대의 계열제는 진로가 확실히 정해진 학생들의 학과 선택을 방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제시할 수 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있어 진로 탐색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생각한다. 어느 하나의 과목만을 연구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 학문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현대의 이상적인 인재상이기 때문이다.

